
하이디스, 제2의 쌍용차 사태 우려
무더기 해고에 강제휴무 돌입 … 중국·타이완에 인수되며 만신창이

TFT-LCD(Liquid Crystal Display) 생산기업인 하이디스테크놀러지(하이디스)가 2012년 12월 직원 수십명을

권고사직시키고 2013년 1월부터 강제휴무에 돌입함에 따라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노조는 대주주인 중국과 타이완기업이 노골적으로 기술과 자본을 유출한 뒤 공장을 폐쇄하고 떠날 것이라

며 반발하고 있다.

하이디스 노조에 따르면, 아마존 킨들 생산기업으로 유명한 타이완기업 E-ink가 실질적 대주주인 하이디스

는 2012년 12월14일 직원 65명에 대해 권고사직을 명령한 뒤 2013년 1월부터 설 이후까지 강제휴무에 들어갔

다.

하이디스 노조 배재형 지회장은 “최근 삼성 등으로부터 많은 오더를 받아왔으나 타이완인인 사장이 생산을

못하게 했다”며 “기술과 자본을 빼간 회사측은 국내에서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회사측은 설 이후 공장을 재가동해 4월까지 물량 일부를 생산한 뒤 5-6월 다시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가 회사 경영상태를 조사한 결과, 부채비율이 2012년 3/4분기 현재 1280%로 국내 제조업 평균 부채율

90-120%를 훨씬 웃돌고 있고 유동비율 역시 2011년 120%에서 2012년 3/4분기 현재 62%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900여명에 달하는 하이디스 사원들은 쌍용차 사태와 같은 무더기 해고사태를 우려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89년 현대전자 LCD 사업부로 시작한 하이디스는 2002년 부도난 현대전자(하이닉스)를 분리 매각하는 과

정에서 중국기업 BOE에 매각됐다.

그러나 BOE는 기술을 공유한다며 양사의 전산망을 통합해 4331건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뒤늦게 검

찰수사 결과 드러났고 수천억원의 적자를 낸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결국 회사는 2006년 부도 처리됐고 2007년 E-ink가 인수했으나 최근까지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는 하지 않

고 하이디스 기술을 빼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 배재형 지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 타이완기업이 기술과 자본을 마구 빼가 회사는 만신창이가

됐다”며 “쌍용차 사태와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하이디스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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